
2024년 05월 02일 22시 13분



2
3

목차목차

목차
전설



여수시 오림동 대로변에 수령 500년이 넘는 느티나무 두그루가 정답게 서 있다. 옛날 수영성 서문에서 오리 지점으로 오리정이 있던것
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젊은 부부가 삼칸 토막집을 짓고 남편은 등과를 목표로 글공부에 전념을 하고 부인은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떡
장수로 곤궁한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남편은 알수없는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워 투병생활을 하게 되었다. 부인이 갖은 정성을 다하여 간호를 하였으나 병은 더욱
악화되어 회복할수 없게 되었다. 하루는 남편이 부인의 손을 잡고 "결혼 한지 10년동안 남편 노릇 한번도 못하고 당신 고생만 시켰으니
내죄가 너무 커서 어찌 눈을 감고 죽을수가 있겠소. 이생에서 못다한 인연을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 이루어 봅시다."라는 말을 마친 후
숨을 거두었다. 부인은 남편의 시신을 안고 통곡을 하였으나 한번 죽은 사람이 살아날리가 있는가 남편의 시신을 거두어 삼일장으로 장
례를 치른후부터 밤이되면 죽은 남편의 가냘픈 울음소리가 문밖에서 들려와 문을 열고 나가보면 아무 흔적도 없고 문을 닫고 들어오면
또 다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이와같은 일이 밤마다 계속되어서 부인이 대들보에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하는 순간 길을 가던 노승이 목이 말라 물을 얻어 먹으려고 주
인을 찾다가 이같은 현장을 목격하고 급히 달려가 말하기를 "당신의 남편은 한많은 원귀가 되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고
있으니 남편의 영혼을 위해 만인공덕을 쌓아야 극락을 가게 된다." 고 말했다. 부인은 스님에게 "나는 재물이 없으니 어찌 만인 공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반문했다. 스님은 "만인공덕은 재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성에 있는 것이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일, 개천에 돌다리를 놓는일, 길가는 행인에게 쉬어가는 자리를 제공 하는것도 모두 만인공덕인 것"이라고 일러주고 스님은 길을 떠났
다.

그로부터 부인은 남편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무엇으로 만인공덕을 할까 생각 끝에 느티나무 한쌍을 심어 두 사람의 미진했던 사랑을 나
무를 통해 이루어 보고 또한 이 나무가 크게 자라서 푸른 그늘이 우거지면 오고가는 행인이 쉬어가는 자리가 되면 만인공덕이 되겠지 하
고 두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후세 사람들은 이 나무를톡모정 느티나무라고 부른다.

- 출처 : 여수시 미평동 강진영(남,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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